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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한-중 통상마찰 “긴장”
중국, 김치 기생충․납 검출에 경고 … 상무부 움직임 전혀 없어

한국 정부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잇달아 제기한데 대해 중국이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행을 하고 있어 통상마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산 마늘 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합성수지 수입규제가 재발되는 것

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국의 식약청격인 질검총국 실무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에 기생충 알이 검출됐

다는 발표와 관련해 한국산 화장품을 거론하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10월21일 중국산 김치에 대한 기생충 검출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당일 오전 중국에 검출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중국은 “자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언론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

개해 중국산만 나쁜 것처럼 돼버렸다”고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 한국에 땀 냄새 제거용 화장품인 데

오드란트 제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검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창준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은 “중국은 자국산 식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슷한 항의를 해오고 있지

만 한 번도 실천에 옮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비호 통상교섭본부 기획홍보팀장도 “통상문제로 번질 수 있는 중국 상무부 차원의 움직임은 전혀 없으며 

식품안전당국간 의견교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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